
주임신부: 김현국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 하성곤 요제프    408-497-2061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2020년 7월 19일(제438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해설_이경원(아르텔라) 

입 당 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

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

름 찬송하리이다.

제 1독서  |   지혜 12,13.16-19   Wisdom 12:13, 16-19

화 답 송 |   시편 86(85),5-6.9-10.15-16ㄱ(◎ 5ㄱ)

               Psalms 86:5-6, 9-10, 15-16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Lord, you are good and forgiving.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

   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You, O LORD, are good and forgiving, abounding in kindness  

   to all who call upon you. Hearken, O LORD, to my prayer

   and attend to the sound of my pleading.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

   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

   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All the nations you have made shall come and worship you,  

   O LORD, and glorify your name. For you are great, and you  

   do wondrous deeds; you alone are God.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

   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 You, O LORD, are a God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kindness and fidelity. Turn toward me,   

   and have pity on me; give your strength to your servant. ◎

제 2독 서  |   로마 8,26-27   Romans 8:26-27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

   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Blessed ar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you have  

   revealed to little ones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

복    음 |   마태 13,24-43<또는 13,24-30>   Matthew 13:24-43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

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식탁공동체’, ‘생명공동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농장 주인의 신중한 기다

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농장 주인은 자기 밀밭에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일꾼들에게 추

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중한 지시를 내립니다. 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이 주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

다리며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

해서 성찰하도록 초대받은 25번째 농민 주일입니다. 농

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

원의 문제이며, 매일 식탁을 차리고 먹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

의 일입니다. 나의 한끼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데 1~2시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의 준비 

시간보다 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식탁

이 준비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식탁이 존재하

기 위해서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여 년에 달하는 농

민들의 기다린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

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 경쟁에서 뒤처지

고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많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하는 것이 익숙

해졌습니다. 그것은 식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보다는 맛과 효율만 따지게 

되고, 공동체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교회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성체)을 나누는 식탁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

은 밥을 나누기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

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

활을 잘하는 것이 성체성사를 나의 삶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당에 가서만 하

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우리의 식탁을 ‘예수님

의 식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식탁을 맞이할 때마다 식탁이 있도

록 노력한 모든 이들, 긴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농작물

을 길러낸 농민부터 식탁을 차려주신 어머니에 이르기

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식탁 안에서 도시와 농촌이 만나고, 도

시민과 농민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25

년 동안 지속해온 ‘우리농촌살리기운동’입니다.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식탁이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실천으로 이 땅에 ‘생명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5분 교리

62.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는 사제나 수도자만을 위한 것

인가?

성 바오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존재의 핵심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다

고 단언했다. 그는 관상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

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

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에페 3,18~19)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한 부분이다. 묵상과 

관상은 기도 체험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성 바

오로의 말씀처럼 한없이 확대하여 준다. 우리가 정기적으

로 묵상, 관상, 또는 향심기도를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한

다면 우리의 개인 기도는 풍요롭게 되고 교회의 공식 전

례에도 더 잘 참여하게 된다.

The Fraction of the Bread

The Priest breaks the Eucharistic Bread, with the 

assistance, if the case requires, of the Deacon or a 

concelebrant. The gesture of breaking bread done by 

Christ at the Last Supper, which in apostolic times gave 

the entire Eucharistic Action its name, signifies that the 

many faithful are made one body(1 Cor 10:17) by 

receiving Communion from the one Bread of Life, which 

is Christ, who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died and 

rose again. The fraction or breaking of bread is begun 

after the sign of peace and is carried out with proper 

reverence, and should not be unnecessarily prolonged or 

accorded exaggerated importance. This rite is reserved 

to the Priest and the Deacon.

The Priest breaks the Bread and puts a piece of the 

host into the chalice to signify the uni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in the work of salvation, namely, 

of the Body of Jesus Christ, living and glorious. The 

supplication Agnus Dei (Lamb of God) is usually sung 

by the choir or cantor with the congregation replying; 

or at least recited aloud. This invocation accompanies 

the fraction of the bread and, for this reason, may be 

repeated as many times as necessary until the rite has 

been completed. The final time it concludes with the 

words grant us peace.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7/19(N) 7/26(N) 8/2(N) 8/9(N) 
 English Mass: 7/19(N) 7/26(N) 8/2(N) 8/9(N)   

∎TVKCC 새 주임신부님
   -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 부임 예정: 2020년 10월 중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 손 소독제, 살균티슈 등 각자 준비하여 수시 소독합시다.
   - 문 손잡이, 계단 가드레일, 테이블 표면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시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시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시다.

∎본당 센터 출입 제한
   - COVID-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봉사자를 제외한        
     일반신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합니다.
   - Lock Box 폐지
   - 방문 필요시 주일미사 후 짧게 방문해주십시오.
   - 긴급사안이 있을 경우 각 반 반장님을 통해주십시오.

∎주일미사 신청 안내
   - 미사 집전: 윤지운 스테파노 신부님
   - 미사 횟수: 주1회, 주일미사
   - 미사 시간: 오전 9시
   - 참가 신청: 각 반 반장
   - YouTube 시청: TVKCC Mass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봉헌금: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
   - 신청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 Check Payable to: TVKCC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1. 방송(온라인, TV, 라디오)미사에 참여합니다.
   2.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3.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성경 읽기(그날의 독서와 복음)로 대신합니다.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3월 14일자 이메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hop Amazon and Support our church
   - 바로가기: http://smile.amazon.com
   - 자세한 설명: http://www.tvkcc.org/shopping-at-amazon/ 

∎성당으로 도네이션하실 때, 회사의 Matching Fund를       
  활용해주세요. 
   - 많은 회사들이 Employee의 도네이션에 대해 Matching  
     Fund를 제공합니다. 저희 성당이 등록된 포털로는      
     Benevity(Google, Apple, SAP, Samsung, Microsoft...),   
     YourCause(LAM, Adobe, AT&T, nVidia,...)입니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문순(7), 공행주(5,6), 문기석(7), 이연호(7), 이희열(3-7),  
     장찬(7), 정현우(4-7), 조현대(7)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7), 문기석(7), 이연호(7), 정현우(4-7), 조현대(7)
   - Bishop’s Appeal
     고문순(7), 이연호(7), 장찬(1-12), 정현우(4-7), 조현대(7)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문기석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360 - - $1,880 $150 $330 $2,720

      
                                  
                                  복음화 지향: 가정 Our Families
                                  오늘날 가정들이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과 조언이 함께 하도록 기도합시다.  
                                  We pray that today's families may be accompanied with love, respect and guidance.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